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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김대중도서관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으로 25만여 점의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민간대통령기록관이다. 주로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생애, 근현대사, 민주화 등에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사료사업, 전시사업,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민간대통령기록관은 기념재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김대중도서관은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기록물을 통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교육기관의 부속기관이며 민간대통령기록관인 김대중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의 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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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im Dae-jung Library is Asia's first presidential library and is a private presidential 
archive with over 250,000 historical materials. It mainly collects records related to the 
life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democratization, While most of the private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are operated 
by memorial foundations, the Kim Dae-jung Library is unique in that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perates it. Accordingly, it aims to take an educational role in history and 
democracy based on records, providing free research space for researchers, and supporting 
research through records. This report introduces examples of the Kim Dae-jung Library’s
representativ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an affiliated institu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presidential archives, and presents the future task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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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대통령기록관 김대중도서관 

대통령기록물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관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치적, 역사적 증거로 큰 영향력

을 가지며 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의 수집, 보존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역사 및 민주주의 교육, 연구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기록정보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대통령

기록물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기록관은 세종에 위치한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기념재단,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민간대통령기록관이 있다. 민간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다르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인프라 구축 등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받으며 이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기록관을 운영한다. 이처럼 근거로 하는 법령과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은 각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고 서비스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민간대통령기록관은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의 연계 서비스가 어려운 

상태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전직 대통령(이하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 때 기록물을 찾고자 한다면 통합대통령기

록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재임 전과 퇴임 후의 기록물의 경우 김대중도서관을 찾아야 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김대중도서관, 김영삼도서관 세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마저도 각 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 어떤 기관에 어떤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중요 인물의 전 생애를 통합적으로 

살피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통합검색서비스를 실천하

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기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물

을 관리하는 김대중도서관의 기록정보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간대통령기록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민간대통령기록관인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소유하던 아태재단 건물, 도서, 개인기록물 및 노벨평화

상 상금을 연세대학교 측에 기증하며 설립되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근현대사, 민주화 등에 관련한 

기록물이 수집되었고 이를 관리 및 활용하여 전시사업,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김대중도서관 비전과 역할 

(출처: https://www.kdjlibr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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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중도서관의 기록물 구성과 기록정보서비스

2.1 김대중도서관의 기록물 구성 

김대중도서관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이면서 기록물에 특화된 기관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소장한 건물, 

기록물, 도서 등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이후 대부분의 도서들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 교육, 연구, 대외협력 등의 중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중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기증을 통한 수집기록물과 직접 생산한 생산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 

수집기록물은 김대중 대통령의 저작물, 대통령 행적에 관한 모든 유형의 자료, 대통령이 소속 또는 활동한 정당 

및 단체가 생산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의 사적 기록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화 운동 시절 김대중과 이희호의 못으로 쓴 옥중서신과 노벨 평화상 수상에 관련한 기록물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 김대중도서관 건물 집무실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기록물이 생기게 되었고 

대표적인 예로 구술기록을 들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27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대중도서

관은 2003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 기록물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재임기간 기록물을 통합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도서관에는 김대중 대통

령의 재임 전, 퇴임 이후 기록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민주화와 통일에 관한 기록물이 포함된다. 현재 지속적인 

기록물 수집 및 생산으로 25만 여점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2.2 김대중도서관의 기록정보서비스 

김대중도서관은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중도서

관의 가장 중심적인 이용자 집단은 정치학, 역사학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정보 이용자이다. 기록학적 측면에서 

이용자를 세분화하였을 때 학술 정보 이용자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기록물을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비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평화 실천, 빈곤 퇴치의 산 교육장을 목표로 하였던 김대중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교육기관 

부속 도서관으로의 기능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도서관은 사적 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인력 문제 등으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비해 공개된 기록물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기록물을 온 오프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록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도

서관의 대표 콘텐츠로는 김대중 전집 콘텐츠, 김대중 디지털 연보, 사료 해제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또한 통일, 

평화, 민주화 등에 관한 학술회의를 매해 개최하여 학술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학술 정보 이용자

들의 내부 커뮤니티에 접근하여 기록물의 활용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부분

의 이용자들은 김대중도서관이라는 기관명 때문에 도서의 대출, 반납, 열람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오해하는 경우

가 많다. 이에 따라 김대중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어떤 기관인지 인식을 심어주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전시와 사료 해제, 언론 공개, 뉴스레터 발간을 진행하여 소장 기록물 소개와 

잠재적 이용자 발굴, 기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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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 속 기록 콘텐츠 

2019년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대통령 전 생애에 대한 김대중 전집 작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 8월 총 3,265건, 

17,500페이지에 달하는 김대중 전집의 원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전집 콘텐츠는 기록물 정보, 기록물 원문 

텍스트, 동일 등록본(동일 내용으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기록물), 관련 연보(해당 일자 연보 행적 링크 연결), 

관련 콘텐츠 추천으로 구성된다. 1건 당 최대 32개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시대, 언어, 

저작 유형 등 다양한 검색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 기록물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속 전집 

콘텐츠를 통해 원문 텍스트를 확인한 후 기록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연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록물 

정보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도서관에 요청하면 내부 프로세스를 거친 후 기록물의 디지털 파일을 제공 받거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림 2> 김대중 전집 콘텐츠

(출처: https://www.kdjlibrary.org/)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연대기인 김대중 연보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1924년부터 2009년까지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 한국의 현대사와 

정치사를 살펴볼 수 있다. 김대중 디지털 연보에서 17,649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생과 성장, 청년 사업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유신시대 1 동경 납치 사건, 유신시대 2 명동 3.1 민주구국선언, 광주민주화운동과 사형선

고, 미국 망명생활, 민추협 활동 대통령 출마, 평화민주당 시절, 15대 대통령 당선, 제 15대 대통령 시절로 크게 

분류하였고 년, 월, 일 검색과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찾고자 하는 행적과 관련한 사진, 문서 등의 

기록물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기록물의 활용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매달 하나 이상의 주요 기록물을 특정 주제별, 기증자별로 공개 및 해제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록물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성격과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공개의 의미를 부여하여 정돈된 내용과 

연관 자료를 함께 게시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풍부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특정 이슈가 있는 

일자에 맞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해당 콘텐츠는 김대중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도자료로 제작되어 언론에 동시에 공개된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기록물과 기관 자체

에 대한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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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학술회의 개최 

김대중도서관은 통일, 평화, 민주화 등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 단체나 각 분야의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학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와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학술회의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미얀마 연대-협력 긴급회의’ 등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학술회의를 통해서 사회의 지적 능력 증진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 정보 이용자

의 내부 커뮤니티에 접근하여 도서관의 입지를 확충하고 기관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2.2.3 온/오프라인 전시 

민간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전시의 제작과 구성에 있어 통합대통령기록관 보다 개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고

려한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민간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록 콘텐츠 제작과 전시 구성을 모색하

는데 통합대통령기록관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이영지 외, 2018).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대통

령의 생애, 사상, 정책에 관한 기록물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구성하여 상설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인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현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잠재적 이용

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기록물과 기록물 관리를 널리 알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상설전시는 김대중 전체 생애 

흐름으로 관람할 수 있는 1층 전시실과 2층 특별 전시실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단체 관람의 경우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시 관람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에 2019년부터 전시를 예약제로 운영하였고 정보의 

확장성과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는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전시는 공간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Panorama VR 형식으로 구축되었으며 특정 위치에서 기록물 관련 영상이나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김대중도서관 온라인 전시관

(출처: https://www.kdjlibrary.org/)

3. 앞으로의 과제

김대중도서관은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도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

다. 학술 정보 이용자가 기록물을 활용하였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역사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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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면 해당 서비스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용자들은 기록을 

이용할 때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단편적인 정보보

다는 광범위한 해석형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고가치의 정리된 자료들을 찾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민간대통령기록관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시설 건립과 아카이브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받았고 이후 대부분의 기관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관의 운영 상황과 사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가 크게 좌우되며 시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록관의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을 

우상시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대통령기록관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생산된 기록물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김대중도서

관에서 통합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기록의 통합적인 이용과 기록 콘텐츠 제작의 한계를 뜻하며 민간

대통령기록관과 통합대통령기록관의 협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김대중도서관은 고양시,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진, 영상 등 기록물에 대한 제공과 콘텐츠 개발, 운영 자문 

등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대통령기록관과 좀 더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대통령기록관 간의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일이며 이후 기록물의 인적 교류, 온라인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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